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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3월 15일 대통령 발언록

2005년 농림부 업무보고
- 머리말 -

개방을 할수록 농업이 어려워 질 것으로 느끼고 있으나, 우리 경제구조상 

개방하지 않을 수 없고 통상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. 개

방화에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하고,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

는 농민들이 이를 수용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. 농업에 대한 적

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각 부처의 지원이 요구된다. 개방하면 농업이 불

안하고 개방을 하지 말자고 하면 농림부가 (타부처로부터) 비난을 받는 등 

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다. 부처간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농업농촌특별

위원회가 있는 만큼 농특위의 틀을 통해서 정부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 낼 

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도와주기 바란다.

 

보고에서 ‘현장’과 ‘신뢰’를 특별히 강조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이

다. 현장을 감동시키고 새로운 희망과 확신을 심어주고 지금보다 더 높은 

수준의 기술농업으로 변하고 농촌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해 달라.

 

농촌은 지난 40년간 세계 최고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

곳으로 이러한 분들의 노후생활을 정부가 보살펴야 한다. 단순한 농업정책

이 아닌 농촌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. 도시에 살면서도 가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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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싶은 곳, 5도 2촌(5일은 도시, 2일은 농촌에서 생활)의 생활을 누릴 수 

있고 도시의 은퇴자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.

 

과거 농어촌에 62조원의 투융자를 해서 농업·농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

지만 일부 누수와 비효율적인 지출이 상징적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성과가 

미달된 것처럼 지적을 받고 있다. 119조원 투융자 사업은 사전심사를 면밀

히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낭비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라. 농업은 비중

이 줄어도 그만큼 해결이 어려운 난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, 농촌만큼 많

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. 정부가 정책으로 다듬어가야 하므로 관

련기관을 축소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며 대신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.


